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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갈등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조절효과:

온오프라인 환경과 성차를 중심으로*

김 가 을† 권 정 혜 양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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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피적 갈등대처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조절효과와 함께 성별과 대인관계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총 62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형식을 통

하여 대인관계 갈등과 우울,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회피적 대처방식의 사용을 각각 평가하였고, 성별

을 포함하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였다. 이 중 결측치와 단일변인 극단치, 다변인 극단치를 제외

한 사례는 총 589명으로 남성 263명, 여성 326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대인

갈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 성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

인관계갈등과 온라인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 성별이 삼원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어 기울기 차이검증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는 남성에게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었

다. 남성이 온라인 환경에서 높은 대인갈등을 경험할 때, 회피적 갈등대처는 보다 낮은 우울로 이어졌으

며, 반면 남성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높은 대인갈등을 경험할 때,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울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온라인 대인관계, 회피적 갈등대처, 우울,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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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등장은 타인

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인간의 삶에

또 다른 대인관계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SNS는 타인과의 교제와 친교를 목적으로 타인

이 자신이 표현한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은 프로필 기반 온라인 웹 사이트이다(Gross

& Acquisi, 2005). 2012년 2월 eMarketer발표에

따르면,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SNS

사용자는 12억 명에 달하며, 한국인은 약 2천

만 명 가량이 SNS를 사용 중이다(eMarketer,

2012). 특히 2013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의

Facebook사용자 수는 817만 명에 달하여 한국

인 SNS 사용자 중 1/3이상이 Facebook을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ocialbakers. 2013). 이

러한 SNS사용의 증가의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SNS어플리케이션의 보급이 존재하며, 이는 개

인에게 보다 손쉽고 빈번한 온라인 대인관계

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김성철, 2011). 온라

인 대인관계의 대상이 기존의 면대면 오프라

인 대인관계 대상과 겹친다는 점은 현대인의

대인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친구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답한 성인 응답자가 22%에 달했

으며, 평균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 대상이 약 49% 가량 중첩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Subrahmanyama, Reis &

Waechter, 2008). 특히 Facebook은 대인관계의

대상이 익명성을 가지는 불특정 다수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가족이

나 가까운 친구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덜 친

한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경험한다는 점(Ellison,

Steinfield & Lampe, 2011)에서 인터넷의 댓

글 문화와는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Facebook 대인관계 대상의 독특성은 기존의 온

라인 대인관계에서 전제되었던 ‘익명성’을 상

당량 배제하도록 하는 반면 ‘비대면적’이라는

특성은 유지되므로, 온라인 대인관계가 비대

면적이면서 익명성을 가짐에 따라 보다 노골

적이고 공격적인 표현과 행동, 언어폭력, 비관

습적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Kiesler, Siegel &

McGuire, 1984; Dubrovsky, Kiesler & Sethna,

1991)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Facebook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Facebook

에 기반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인관계 형성

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Donath & Boyd,

2004; Sheldon, 2008). 반면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Facebook의 관계대상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개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절한 갈등대

처는 기존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대인

관계와 달리 온라인 대인관계는 텍스트를 중

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비언어적 단서가 제한되는 측면을 가

지기 때문에(Culnan & Markus, 1987),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절한 갈등대처방식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대처가 오프라인 공간

에서의 갈등대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를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갈등, 회피적 대처방식, 우울의 관계

대인관계 갈등의 경험과 이에 대한 대처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대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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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프라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연구결

과에 따르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문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orowitz, 1996),

Diener, Lucas와 Oishi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친밀하고 지지적인 대인관계가 부재하는 개인

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가진 개인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

된 바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문

제를 경험하는 것은 우울을 야기할 수 있고

(권정혜, 2002; 박경 2003; Blatt & Zuroff, 1992;

Dykman & Johll, 1998; Hammen, 2003), 나아

가 우울로 인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Josepho & Plutchik, 1994). 이에 따라 한 개인

이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할 때, 이에 대해 적

절한 갈등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는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식은 우울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

다.

Folkman과 Lazarus는 1984년 연구에서 개인

의 갈등대처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파

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화를 내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정서적 대

처,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

는 회피적 대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중

특히 회피적 대처방식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대처방식이다(김은정, 김진숙, 2010;

김은정 2010; Holahan, Moos, R. H., Holahan,

Brennan & Schutte, 2005; Moulds, Kandris, Starr

& Wong, 2007). 회피적 대처방식은 갈등이나

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 전략으로,

부적응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공수자, 이은희, 2006; Billings & Moos,

1984). Ben-Zur(2009)는 회피적 대처방식의 경

우 긍정정서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정정

서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고,

탁진국의 연구(1997) 역시 회피적 대처가 높은

사람의 정신 및 신체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결

론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대처방식

중에서 특히 회피적 대처방식이 우울증과 관

련 있으며, 우울증을 유지시킴이 보고되었다

(Ottenbreit & Dobson, 2004; Holahan et al.,

2005; Moulds et al,. 2007).

회피적 대처와 성차

회피적 대처 사용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개

인차 변인은 성차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회피적 갈등대처를 더 빈

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정민, 김

정민, 2008; 이주희, 이은희, 2000; Folkman &

Lazarus, 1980; Matud, 2004). 주목할 점은 갈등

대처의 선호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지만, 이

러한 성차가 갈등의 맥락적 상황에서 이해되

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Chusmir와 Mills(1989)는 남성이 직업적인 스

트레스 상황에서는 보다 이성적으로 문제 상

황에 집중하여, 가용자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

는 반면,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보

다 회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성차

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도 대처방식의 선

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상황의

차이는 특정 대처방식의 사용빈도 뿐 아니라

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맞벌이 부부의 직장 및 가정에서의 역

할 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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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가사

분담에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방

식을 사용함으로써 우울을 완화함이 보고되었

으며,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면 긍정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적

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는 우울이 심화되는 역완화 효과가 나타남이

보고되었다(이주희 등, 2000). 흥미로운 점은

맞벌이 여성들이 적극적 대처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회피적 대처방식

을 사용하며, 결과적으로 우울을 완화시켰

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갈등대처방

식이 가지는 기능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

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회피적 대처의 기능

회피적 대처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개인차 변인이 성차라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변인 중 하나로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인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대처방식의 기능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피적 대처방

식이 오프라인 공간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

서도 역기능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공

간에서는 의사소통의 제한점(Culnan & Markus,

1987)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의 대인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온라

인 환경은 비언어적 정보가 제한되므로, 면대

면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개인의 경우 오

히려 보다 편안한 자기개방을 가능하게 하여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

시되었다(Amichai-Hamburger, Wainapel & Fox,

2002).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특성이 대인관계

형성 초기에 보다 촉진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면 대인관계 관리 및 유지에 있

어서 중요한 갈등상황에서는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방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읽고 이

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한은 대인관계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대처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보다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개

인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선호하며, 반면

문제가 개인적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피적인 대처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

이 있다(Park, Armeli & Tennen, 2004). 이에 비

추어 생각할 때,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적으

로 제한된 의사소통 단서만으로 갈등을 해결

해야 하므로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충분한 자원이 부족하고, 이는 개인으로 하여

금 갈등상황이 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갈등상황이 온라

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맥락적 상황에서는 회피

적 대처가 개인에게 보다 적응적인 대처방식

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약하면,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회

피적 대처가 어떠한 기능을 할 것 인가는 개

인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

으로서의 성차와 맥락적 특성으로서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은 갈등, 우울, 회피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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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회피적 대처방식과 관련된 성차의 효과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주

희 등, 2000; Chusmir & Mills, 1989) 성차와 온

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

이 현상의 복잡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acebook이라는 새로운

대인관계 공간 속에서의 갈등에 있어서 회피

적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함

께 성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

다. Facebook상의 대인관계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인관계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히

Facebook상에서의 대인관계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이 느끼는 갈등해결에의

요구가 여타 온라인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

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상황의 대처

가 개인의 적응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인갈등이

라는 스트레스와 결과적 변인으로서의 우울

의 상관을 넘어, 우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논의된 회피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통해

대인갈등과 회피적 대처방식, 성차, 우울의

상호작용을 살핌으로써 갈등대처방식의 기능

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최근 현대인에게 있

어서 중요한 대인관계의 장이 되고 있는 온

라인 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회피적 갈

등대처방식이 작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라

인과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맥락적 요인과

성차라는 개인적 요인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를 검증함으로써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의 역

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전국 지역사회를 대상

으로 모집된 Facebook 사용자 성인 622명 중

성별을 기입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19명이

다. 이 중 여성은 343명으로 55.4%, 남성은

276명으로 44.6%였다. 평균 연령은 26.37세(표

준편차 5.341)이었으며, 18세에서 39세의 범위

에 분포하였다. 학력은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

가 2명이었으며, 무학과 중학교 졸업이 각 1

명(각 0.2%), 고등학교 졸업이 16명(2.6%), 대학

교 재학 및 졸업이 438명(70.8%),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상이 161명(26%)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 중 미혼자는 506명(81.7%), 기혼자가

111명(17.9%), 이혼자가 1명(0.2%), 미기입자 1

명으로 보고되었다. 참가자들의 직업은 학생

이 351명(56.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132명

(21.3%), 사무직 60명(9.7%) 순이었으며, 경제수

준은 ‘중’ 322명(52%)로 가장 많았고, ‘중하’가

164명(26.5), ‘중상’ 92명(14.9%)순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터넷 이용기간은 7년 이상이

575명(92.9%)으로 가장 많았고, 5~7년이 25명

(4%)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빈도는 ‘하루 중 수

시로’가 432명(69.8%), ‘하루에 1회 이상’이

147명(23.7%)로 보고되었다.

측정도구

갈등척도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척도를 한종혜(1994)가 번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소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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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립에 해당하는 3문항

(문항예: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 맞서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을 사용하였으며, 원 문항

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

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9이었

다.

갈등대처방식척도

관계대처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와

송말희(1990)의 척도를 참고로 했으며 일반 대

인관계 해당 문항을 선정한 후 온라인 관계에

맞는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본 연

구는 이중 회피적 대처에 해당하는 3문항(문

항 예: ‘신경은 쓰이지만 피한다.’)을 사용하였

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함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이었

다.

우울

간이 증상 도구(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는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

식 척도로, 의료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SCL-90-R(Derogatis, 1993)과 BSI(Derogatis, 1993)

의 축소형인 BSI-18척도는 한 개의 전체 심도

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와 세 개의 하위

척도, 신체화(1, 4, 7, 10, 13, 16번), 우울(2, 5,

8, 11, 14, 17), 불안(3, 6, 9, 12, 15, 1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심도 지수(GSI)는 ‘현재의

장애 수준 혹은 심도(depth)를 나타내는 지수’

로, 간이 증상 도구의 총점으로 파악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현재 겪고 있는 증상 수준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6개 문항(문항예: ‘매사에 관

심과 흥미가 없다.’, ‘기분이 울적하다’)을 선

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증상은 지난 1

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 정도에 따라 1점=‘전

혀 없다’, 4점=‘아주 심하다’의 리커트 척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분석방법

본 분석에 앞서 자료입력의 정확성, 결측치,

단일변인 이상치(univariate outliers), 다변인 이

상치(multivariate outliers)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분석의 대상은 남성 276명, 여성 343명 이었

다. 이어 대인갈등이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서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

기 위해 변인들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였다(서

영석, 2010). 단계 1에서는 대인갈등, 온라인

회피대처, 오프라인 회피대처, 더미변인으로

코딩한 성별이 투입되었다. 이어서 단계 2에

서는 대인갈등과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와 성

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와 성별, 대인갈등과 온

라인 회피대처, 대인갈등과 오프라인 회피대

처의 2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되었다. 마지막

으로 단계 3에는 대인갈등, 성별, 온라인 회피

대처 및 대인갈등, 성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3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우울에 대한 설

명량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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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 분석에 앞서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결

측치, 단일변인 극단치(univariate outliers), 다변

인 극단치(multivariate outliers)를 확인하였다. 자

료입력의 정확성과 결측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일변인 극단치는 Rummel(1970)가 제시한 z

점수 ±3.29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3개 사례에서 (대인갈등)의 극단치가 발

견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다변인 극단치

는 Lunneborg(1994)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Mahalanobis distance 21.515 이상을 기준으로 적

용하였으며, 27개의 사례가 다변인 극단치에

해당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1). 표 1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쪽은 남성 연구 참가자

대상, 대각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여성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여성의 오프

라인 회피대처와 갈등의 상관계수를 제외하고

다른 측정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남성의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는 모두 여성의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 있어서 대인갈

등은 우울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남성

r=.24; 여성 r= .14),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피

대처 역시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남성

온라인 r=.17, 오프라인 r=.23; 여성 온라인

r=.15, 오프라인 r=.18).

성별과 대인관계갈등, 온 오프라인 회피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갈등상황에서 성차와 회피적 갈등

대처방식의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종속변수인 우

울에 대하여 대인갈등과 성별, 온라인 회피대

처, 오프라인 회피대처를 투입한 단계 1의

설명량은 8%였으며, 회귀식은 유의(F=13.38,

p<.01)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증 갈등(β

=.16, p<.01), 성별(β=.14, p<.01), 오프라인 회

피대처(β=.16, p<.01)가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

타나 갈등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오프라인

회피대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2단계에서 대인갈등과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와 성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와 성별,

우울 갈등
온라인

회피대처

오프라인

회피대처

우울 - .24** .17** .23**

갈등 .14** - .20** .14*

온라인 회피대처 .15** .19** - .56**

오프라인 회피대처 .18** .07 .40** -

주. 대각선 상: 남성(N = 263), 대각선 하: 여성(N= 326)
*p < .05, **p < .01.

표 1. 우울, 갈등, 온 오프라인 회피대처간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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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갈등과 온라인 회피대처, 대인갈등과 오

프라인 회피대처의 2원 상호작용 항이 투입한

결과 우울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2원 상호작

용 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단계3

에서는 대인갈등, 성별, 온라인 회피대처 및

대인갈등, 성별,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3원 상

호작용 항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설명량은 2

단계보다 1% 증가하였고 3원 상호작용인 대

인갈등×온라인회피대처×성별(β=-.14, p<.01)

및 대인갈등×오프라인회피대처×성별(β=.15,

p<.01)의 두 가지 3원 상호작용 항이 모두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된 회

피적 갈등대처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

인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

로 SD1이하인 지점을 낮은 수준, SD1이상인

지점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회귀방정식에

대입한 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그림 1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그림 2는 오

프라인 환경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이

우울에 대해 보다 큰 조절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남성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

라인이라는 환경적 조건에 따라 회피적 갈등

대처방식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회피적 갈등대처의

조절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

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높은 회피적 갈등대

처의 사용이 높은 대인갈등상황에서 더 큰 우

울을 경험하도록 하나, 반대로 온라인 환경에

서는 낮은 회피적 갈등 대처의 사용이 높은

단계 독립변수 B β t F R2 ⊿R2

1단계

갈등(A) .79 .16 3.93**

13.38** .08 .08
성별(B) 1.32 .14 3.47**

온라인회피대처(C) .25 .05 1.13

오프라인회피대처(D) .80 .16 3.62**

2단계

A×B -.47 -.07 -1.16

6.19** .09 .01

A×C -.14 -.03 -.69

A×D .18 .04 .88

B×C .11 .02 .24

B×D -.08 -.01 -.18

3단계
A×B×C .94 -.14 2.08*

5.58** .10 .01
A×B×D -.87 .15 -1.99*

주. N = 589. 종속변수: 우울. 성별: 남성 = 0, 여성 = 1.
*p < .05, **p < .01

표 2. 대인관계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회피적 갈등대처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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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갈등상황에서 더 큰 우울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3원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각

그래프의 기울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awson과 Richter(2006)가 제안한 대로 기울기

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

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은 회피

적 대처방식의 사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남성은 온라

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성차에 따른 대인갈등상황에서의 우울에 대한 오프라인회피대처의 조절효과

그림 1. 성차에 따른 대인갈등상황에서의 우울에 대한 온라인회피대처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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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갈등과 우울의 관

계에 있어서 온라인 공간 및 오프라인 공간에

서의 회피적 대처와 성차가 가지는 조절효과

를 Facebook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회피적 갈등대처의 조

절효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맥락 및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일관

적으로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를

빈번히 사용할수록 우울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오프라

인과 온라인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이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오프라

인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우울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지 않을수

록 더 우울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맥락적 특성과 성차가 회피적 대처의 기능

에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남성

의 경우 온라인 환경 조건에서는 부분적으로

회피적 대처가 보다 적응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인갈등과 우울 간 관계에 있어서 온라인

과 오프라인 회피대처의 조절효과가 남성에게

서만 나타난 것은 회피적 대처가 남성적 성역

할과 덜 부합하기 때문일 수 있다. Levant

(2008)는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성은 보다 문제

해결적이어야 하며, 논리적이고 어려움에 대

해서 보다 침착하고 용감하며, 독립적으로 대

처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성역할을 요구받게

되며 이를 내재화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기울기 차이검증

여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여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58

여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80

여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2.81**

여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80

여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2.30*

남성 낮은 온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온라인 회피대처 -2.43*

여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여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62

여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85

여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2.86**

여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81

여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2.34*

남성 낮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vs 남성 높은 오프라인 회피대처 -9.73**

*p < .05, **p < .01

표 3. 각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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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회문화적 성역할은 앞서 논의된 대처

방식 선호에의 성차와 그 기저에 있는 갈등대

처방식의 기능을 이해하는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인관계 갈등이라는 사

회적 갈등 상황에서 남성이 회피적 갈등대처

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회문화적 성역할에

반하는 측면을 가지며, 따라서 회피적 갈등대

처를 사용하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스스로 더

큰 무능력감과 우울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인 평가 역시 여성에 비해 보다 처벌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는 의사소통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비언어적 표

현이 보다 제한적이다. 대인갈등을 적극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심도 있

는 의사소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온

라인 공간의 특성은 적극적 갈등해결을 선택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피적 대

처가 더 적절할 수 있다. 특히 Facebook의 경

우 대인관계의 대상이 오프라인 대인관계와

중첩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갈등을 해

결하기 보다는 회피한 후 차후 면대면 상황에

서 갈등에 대한 해결을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환경적 특수성은

남성의 회피적 갈등대처의 사용을 보다 용인

가능한 것으로 보도록 도와 회피적 갈등대처

를 사용하는 남성 스스로가 성역할과의 충돌

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주변인

역시 덜 비판적인 태도로 남성의 회피적 갈등

대처 사용을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회피적 대처의 사

용이 여성적 성역할과 보다 잘 부합하고, 따

라서 이로 인한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조절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들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가

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와 그 결과와

의 관계에 있어서 대처방식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충하거나 더

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zarus &

Folkman, 1984; Brissette, Schrier & Carver, 2002).

반면 실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많은 연구들

은 조절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강민철, 이

아라, 신미라, 2011). 이에 많은 연구들은 오히

려 대처방식이 조절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오수성, 신현균, 2008;

Bal, Van Oost, De Bourdeaudhuij & Crombez,

2003). 본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갈등과 온라인

/오프라인 회피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차를 함께 고려하

였을 때, 회피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처방식의 기능

은 다양한 개인적 및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처방식의 조절변인으로

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

건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성

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소년과

같은 다른 연구 대상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대

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성차에 따라 회피적 갈

등대처의 사용이 우울에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에 대하여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

년기의 경우 성역할이 내재화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Facebook에서

의 구체적 활동내용과 그 빈도를 살피지 않은

점에서 연구대상자가 가지는 Facebook 몰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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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활동의 질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

다. 셋째, 본 연구가 Facebook이라는 특정한 온

라인 대인관계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온라인 대인관계 매체에서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Facebook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대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대인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비교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타 온라인매체에서의 갈등대처에 따른 후속효

과와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회피적 갈등

대처가 단기적으로는 갈등상황에 따라 효과적

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보고가 존재하므로(Suls &

Fletcher, 1985) 온라인에서의 회피적 갈등대처

의 사용 결과 역시 단기적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인

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

된 관계모형을 인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설계나 실험 설계를 사용한 연구에 의

해 지지될 필요가 있다.

논의 된 바와 같이 대인관계에서의 역기능

적인 갈등대처는 우울을 촉진할 수 있으나,

대처방식의 기능적 가치는 개인과 맥락적 요

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인다. 최근 현대인에게 있어 새로운 대인관계

의 장으로 부상한 온라인 대인관계 환경에서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의 기능과 성차를 중심으

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하

였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

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

로 알려진 회피적 갈등대처방식이 온라인이라

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보다 적응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남성에게서만

나타난다는 점은 갈등대처방식의 기능을 연구

하고 이를 이해함에 있어 갈등대처의 환경적

맥락과 성차가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시사한

다. 앞으로 온라인 대인관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남성들이 온라

인 환경에서 회피적 대처를 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맥

락에 따라 대처방식을 좀 더 융통성있게 사용

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결과가 장기적으로 남성들의 적응과 관계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후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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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on Effect of Avoidant Coping Strategy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nflict and Depression:

The Comparison of Avoidant Copings Strategies

in Online and Offline Space

Gaeul Kim Junghye Kwon Eunjoo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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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roles of avoidant coping strategies in online and offline spac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nflict and depression. A total of 622 adults completed

a survey packet including the measures of interpersonal conflict, use of avoidant coping strategy in online

space and offline space, respectively, depression, and demographic information including gender. After

deleting cases with missing values, univariate and multivariate outliers, 589 cases (263 men and 326

women) were included in analyses.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the

interaction effect of interpersonal conflict, avoidant coping in online space, avoidant coping in offline

space, and gender on dep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of interpersonal

conflict, online avoidant coping, and gender as well as interpersonal conflict, offline avoidant coping, and

gender were significant. The subsequent slope difference tests indicated that the moderation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 avoidant coping strategies were found only with men. For men, the greater use of

online avoidant coping was related to a lower level of depr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greater

interpersonal conflict. However, the more use of offline avoidant coping was related to greater depression

when men experienced greater interpersonal conflic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online, avoidant coping strategies, depression, interpersonal conflict


